
윤성원 차관,“건설현장 코로나-19 방역관리에 만전”강조

- 7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현장 찾아 방역태세 점검 -

□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월 7일 삼성∼동탄 광역급행철도

용인역사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코로나-19 예방을 위한 방역 실태를

점검하고 현장 관계자 및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.

□ 윤 차관은 코로나-19 예방조치 및 방역관리 현황 등을 보고받은 뒤

현장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“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위기가

커지고 있으며, 현장에서도 두 차례 확진자 발생 사례가 있었던 만큼

보다 경각심을 갖고 방역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”라고 강조했다.

ㅇ 이와 함께 “근로자는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

준수하고, 현장책임자는 출입자 건강상태 확인 및 현장 소독, 환기

등 방역지침이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

ㅇ 특히 실내 작업 현장과 식당·휴게실 등 공용시설의 방역 실태를

점검한 뒤 “밀폐된 공간이나 다수가 모이는 공용시설에서의 감염

우려가 높으므로, 동시 이용 인원 제한,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등

철저한 방역조치”를 주문했다.

□ 아울러, 최근 제조업 현장의 외국인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하여

“건설현장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

방역수칙 교육과 코로나19 검사제도 안내가 필요”하다고 강조했다.

ㅇ 또한 현장이 위치한 용인시 등 수도권의 확진자 증가세에 우려를

표하면서 “지역사회 감염 방지를 위해 업무시간 외 사적 모임 자제

등 근로자 개인이 방역 주체로서 책임을 다해 줄 것”을 거듭 당부했다.

2021. 5. 7

국토교통부 대변인


